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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 전국 61개 항만건설현장의 대금‧임금 등 체불사항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1월 24일(금)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
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61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하였는지, 원도급인이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
한다. 아울러,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월 17일(금)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본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1월 24일(금)까지 후속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대불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체불 해소의지가 없고 체불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을 해소해 청렴‧반부패한 항만건설현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을 확보하여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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